
 

저희 스미스채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multiply)하는 꿈이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오늘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 예배당 건물이 현재 복원 과정중입니다.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이 

중단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신속하고 원활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강호 목사는 페어팩스 글로벌감리교회 구역회 인도 및 챈틸리 캠퍼스 설교 

말씀으로 섬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버지니아 연회 추천으로 11/6-7 (목-금)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 Multipliers Learning Community>에 참석하러 갑니다. 

기도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11 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권씩 가져가셔서 11 월 

달도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11/2 일) 예배는 챈틸리 캠퍼스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 시 

예배이며, 주소는 4445 Brookfield Corporate Dr. Ste. B, Chantilly, VA 20151 입니다. 

형제가 연합함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기도와 참여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6.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는 함께 세워나가는 예배 및 한 몸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매주 

예배 순서를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성찬위원 

10/26 김연미 김종문 김호연 이신천 - 

11/2 연합예배, 오후 2 시 @ 챈틸리 캠퍼스 

11/9 박미자 박진철 양성심 강호 이신천 

11/16 채영원 강주은 강주혜 강호 김연미 

 

7. 속회 모임 안내: 매주 목요일 저녁 7 시 (온라인) 
 
 

 
 

 
 
 
 
 
 
 
 
 
 

 
 
 

 
 
 

 

 

2025 년 10 월 26 일                                                                                       오후 1 시 

 

 
예배인도자: 박진철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84:8-12                   김연미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찬송 Hymn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53.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대표기도 Prayer                                                                                         김종문 
 

응답 찬송 Responding Hymn                                               631. 우리 기도를 
 

성경 봉독 Scripture                            요나 4:10-11                            김호연 
 

 

 

1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11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 Sermon                                                  이신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노트: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함께 

 
한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샬롬샬롬! 


